
비숍데일 리폼드처치 주일 오전설교 번역요약본                                             23/04/23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연합- 온전히 그리고 하나 된 마음 [빌립보서 2:1-4]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

든 2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

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4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얼마나 놀라운 연합입니까? 생김새도 같고, 행동도 같으며 향기도 같습니다. 교회 안에선 사람들

마다 제각각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넓은 마음으로 품어야 하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일까요? 진리는 이렇습니다. 쇠가 쇠를 날카롭게 연마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의견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던 우리의 신념에 반대되는 생각들은 서로 함께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반대 의견은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이라든지, 주변 생각이라든지, 누구를 화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닙니다. 하지만 또한 

반대의견을 남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요소로, 내 행동을 합리화 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우리를 연합시키는 오직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1장은 복음과 협력하는 일에 관한 내용입

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모든 기회와 행사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게 됩니다. 하나 된 마음, 연합 그리고 하나의 목표. 나의 믿음은 어떤 모습을 하

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나의 믿음을 나타내 줍니다. 빌립보서 

2:1-4은 우리에게 의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에 의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진실해야함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가 

어떤 축복들을 받았는지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토록 격려 받았습니다. 용서, 삶의 의미

와 목적 그리고 그 분의 은혜 안에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분의 사랑으로 평안합니다. 제한이나 

조건 또는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고 하나의 진리로 인도함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유함과 긍휼을 경험합니다. 

그 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부드럽게 안아주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것은 모두 사

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를 연합시키는 토대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기

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좋은 것들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나가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품는 것이 우리의 완전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

람의 성품이 먼저 드러나며, 자신보다 남을 먼저 베려하며,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간단한 명령이자 기본적인 선택과 행동들입니다. 우리는 한 몸으

로 함께 움직입니다. 연합엔 이기심과 욕심 자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행하는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오직 그분께서 주시는 힘으로 합니다. 서로를 위해 또 서로 같이 축복 속에 기뻐하며 겸손히 행합

니다. 잘못에 대해선 서로 용서하고 또 바로 서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낫

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남을 볼 때 자신 스스

로의 잘못을 먼저 보고 남의 잘못과 허물을 기꺼이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남들의 좋은 점을 바라봐주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세워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체면을 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

존하게 남들을 세워주는 것에 자유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연합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격려, 위로, 교제, 애정과 애도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합니다. 진정한 위로와 평화는 우

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올바를 때 찾을 수 있습니다. 


